
		
			[image: Cover image]
		

	
    
      
        
          	
          	
        

        
          	
        

        
          	
            [ Research ]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 Vol. 20, No. 3, pp.266-278
        

        
          	ISSN: 1229-2060			
					(Print)
				2287-5743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Jun 2018

        

        
          	Received  30 Jan 2018
Revised  31 May 2018
Accepted  18 Jun 2018

        

        
          	
            SFTI_2018_v20n3_266

            DOI: 
            https://doi.org/10.5805/SFTI.2018.20.3.266
          
        

        
          	
            샤넬 재킷 디자인의 구성학적 요소 분석
          
        

        
          	
            Se-Lin Choi ; Wol-Hee Do ; Mi-Suk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Analysis of the Constructional Components of Chanel Jacket Design
          
        

        
          	
            최세린 ; 도월희 ; 이미숙†


          
        

        
          	
        

        
          	전남대학교 의류학과/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Correspondence to: †Mi-Suk Lee Tel. +82-62-530-1345, Fax. +82-62-530-1349 E-mail:  ms1347@chonnam.ac.kr

          
        

        
          	
© 2018 (by) the authors. This article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ransformation of the Chanel jacket by looking at clothing design and constructional components. This study explored Chanel jacket's designs from 2001 S/S to 2016-17 F/W, and collected designs from Samsung Design Net and Vogue. The study used 690 designs with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n the silhouette of the Chanel jacket, straight silhouette and hourglass silhouette had the most; in addition, in the length, hip line and under hip line were in order. Second, in case of collar and neckline, the form of a non-collar was the most and revealed the persistence of round neckline which is the basic style of a Chanel jacket. Third, in the shape of sleeves, the loose-fit straight sleeves, wide sleeves, and cocoon sleeves appeared most often. In method of closure, button, zipper were in order, and snaps or without closure appeared. Fourth, in the form of braids, various forms such as twisted yarns, leashes, or lace were used, and patch pockets were mainly used in pockets. Chanel maintains its original design by using various methods. Chanel tried to improve activity and functionality through silhouettes, lengths, necklines, and sleeves. The unchanging expression of the world of Chanel will continue to display and inherit future value. This study can provide Chanel’s unique characteristics and new ideas that can transform their origins for jacke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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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현대화의 시간 흐름에 따라 사고방식의 전환이 패션을 통한 성 가치관까지 변화시키며, 여성복의 실용화, 기능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사무직, 전문직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에게도 패션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개성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현대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에 따라 수트만을 강조하던 과거와는 달리, 깔끔함과 단정함을 유지하면서도 편안함과 캐주얼화를 위하여 수트 대신 재킷에 주목하고 있으며(Lee & Lee, 2014), 이러한 경향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트렌디한 감성을 부여하여 과거와 차별성을 나타내는 특징이기도 하다(Lee et al., 2016).

      샤넬 재킷은 1954년 샤넬의 우아함, 미니멀리즘 및 활동성을 강조한 현대적 기능주의의 재킷을 시작으로 남성복에서만 활용되던 트위드 소재의 활용과 네 개의 주머니, 브레이드 장식, 하우스를 상징하는 구멍이 없는 단추, 실크 안감과 체인 등의 특징들을 보여 왔으며, 이후 1983년 칼 라거펠트에 의해 자수, 파스텔 및 밝은 톤의 다양한 컬러 매치 등 독창적인 변형으로 현대 패션의 대표적인 아이템이 되었다(Lee, 2014). 또한 샤넬은 활동성 및 우아함과 편안함을 겸비한 재킷을 현대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로 창조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샤넬 재킷은 현대에 이르러 재킷의 종류 중 하나의 아이템으로 구분되었다(Lee, 1999). 특히,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는 샤넬 재킷을 급변하는 패션에서 유행에 뒤지지 않는 아이템으로 선정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여성 패션을 대표하는 샤넬 재킷의 디자인적 구성요소를 살펴봄으로써 최초 샤넬이 출시한 재킷 구성 요소 및 이의 변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대 여성의 패션 라이프를 대표하는 샤넬 재킷의 변화과정을 고찰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고품격 및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패션제품 생산에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 재킷 및 샤넬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샤넬 디자인 및 샤넬의 디자인 성향과 관련된 연구(Kim, 2006; Lee, 1998; Lee, 2000; Lee & Song, 2000; Lim, 2000; Yang, 2002; Yeo, 2009), 재킷 디자인 관련 연구(Kim, 2012; Kim, 2014), 재킷 패턴 및 구성 관련 연구(Choi, 2003; Do, 2012; Lee, 2012; Lee, 2015) 등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샤넬 재킷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토대로 재킷 디자인의 구성 요소 및 샤넬 재킷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 현대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샤넬 재킷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01년 S/S 컬렉션부터 2016-17 F/W 컬렉션까지 16년간 총 32개 시즌의 컬렉션에 나타난 샤넬 재킷의 디자인 특성 및 추이를 분석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재킷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따른 분류
        오늘날 대표적인 의복 아이템 중 하나인 재킷은 실내 및 실외에서 다른 의복의 겉에 착용되는 외투 개념으로, 보통 허리에서부터 힙 사이의 길이이며 대개 앞여밈으로 되어 있어 남성, 여성, 아동 모두 착용하는 의복을 가리킨다(Charlotte, 1998; Geum et al., 1999). 또한 재킷은 하의와 한 벌로 된 수트 개념의 재킷과 하의와 분리되어 단독으로의 재킷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소매가 붙어있는 형태이다(Lee, 2011; Park et al., 2006).

        재킷은 15세기 프랑스와 영국에서 착용되기 시작했으며, 중세 후반 특히 15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많이 착용되었다. 당시 길이가 길고 화려한 옷감들이 많이 사용되었고, 17세기에 이르러 남성들이 착용하면서 저킨(Jerkin)으로 불리게 되었다. 18세기에는 주로 남성 노동자들에 의해 착용되었으나, 19세기에는 신사복의 유형으로 정장 코트를 대신하는 형태로 착용되었다. 19세기 중엽부터는 돌먼 소매가 달리 주아브 재킷(Zouave jacket)의 형태가 여성들에 의해 착용되었으며, 이 후 20세기에는 공식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장소 모두에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착용되다가 오늘날의 재킷이 형성되었다(Charlotte, 1998). 즉, 재킷의 길이가 짧아지고 둥글었던 앞단이 각이 진 형태로 변화하면서 여성의 착용 빈도도 증가하게 되었고, 이 후 올라갔던 칼라가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러플 및 어깨 폭 등의 지속적인 변화를 겪었다(Geum et al., 1999).

        특히 여성복 재킷은 일반적으로 실루엣과 길이, 재질과 같은 구성학적 요소 및 디자인 요소와 함께 목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Choi et al., 2009; Park et al., 2006). 예를 들어 재킷의 대표적인 구성학적 요소인 실루엣에 따라 스트레이트 재킷, 아우어글라스 재킷, 코쿤 재킷, 텐트 재킷, 박스 재킷 등으로 구분되며, 길이에 따라서는 미드리프, 허리라인, 힙라인, 엉덩이가 가려진 길이의 튜닉, 무릎라인으로 나뉜다. 이 외에도 재킷의 여밈과 칼라, 소매 형태에 따라 분류되며, 포켓의 종류 및 트임 등의 디테일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Choi et al., 2009).

      

      
        2.2. 샤넬의 디자인 철학 및 샤넬 재킷의 특징
        ‘옷에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샤넬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포켓이 있어야 하고, 소매는 팔을 편안하게 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서 샤넬 복식의 기능주의적 합목적성을 엿볼 수 있다(Lee, 1998). 여성 그 자체가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했던 샤넬은 인체 라인을 살린 실루엣을 중시하며, 실크 소재의 안감 및 체인 장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재킷 디자인을 통하여 패션을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에 가치를 두고 여성 자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기능성을 추구한 그녀의 철학을 볼 수 있다(“Chanel”, 2016). 또한 샤넬은 장식에 있어서 구조체를 명백히 드러내고 유용한 목적을 제공하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골드버튼, 브레이드, 포켓 장식 등을 개발하였으며, 이 외에도 끊임없이 직물을 연구하여 트위드의 새로운 소재를 의복에 활용하였다(Lee, 1998). 단순한 저지 카디건 수트로 일상복에 기능적인 우아함을 도입하기도 하였으며, 주름이 들어간 스트레이트 스커트, 전체적인 실루엣이 헐렁한 상태로 내려오면서 라인을 살려 활동하는데 편안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허리는 넉넉하나 스커트는 날씬하고 납작하여 보이시한 스타일을 연상하게 하는 수트 및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 길이로 ‘샤넬 라인’을 정착시키기도 하였다(Kim, 2010). 이러한 샤넬의 철학은 당시 20대 여성들이 원하는 바로 그것이었으며(Cho, 1984), 오늘날도 시공을 초월한 강력한 럭셔리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Lee, 2014). 이로써 샤넬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모드가 아닌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 잡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남아있다(“Resonable Chanel”, 201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샤넬이 발명한 이후 현대에까지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샤넬 재킷만의 변하지 않는 특징은 여성복 재킷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앞주머니와 브레이드 장식, 로고 단추와 재킷을 평평하게 고정시켜주는 체인 장식이라고 할 수 있다. 샤넬 재킷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가히 발명이라 할 수 있으며, 샤넬 재킷은 발명 이후 현대에까지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아이템이다(Jung, 2015).

      

    

    

  
    
      3. 연구 방법
      샤넬 재킷 디자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대상으로는 2001년 S/S부터 2016-17 F/W 컬렉션까지로 한정하였다. 분석 자료는 패션정보 사이트인 퍼스트 뷰(http://www.firstview.com), 보그(http://www.vogue.co.uk), 삼성디자인넷(http://www.samsungdesign.net)과 MODE et MODE, Fashion News 등의 패션잡지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형태 및 구성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은 디자인을 제외한, 총 690점의 디자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도 및 시즌 별 재킷 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number of the jacket by seasons
        
        

      

      
        
          
            	Year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Total
          

        
        
          	Season
          	S/S
          	7
          	7
          	28
          	16
          	9
          	21
          	23
          	16
          	17
          	30
          	19
          	35
          	32
          	30
          	34
          	42
          	366
        

        
          	F/W
          	6
          	14
          	28
          	25
          	26
          	9
          	9
          	13
          	23
          	16
          	27
          	16
          	25
          	22
          	40
          	25
          	324
        

        
          	Total
          	13
          	21
          	56
          	41
          	35
          	30
          	32
          	29
          	40
          	46
          	46
          	51
          	57
          	52
          	74
          	67
          	690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Kim & Yoo, 2014; Lee et al., 2016; Park et al., 2006)를 토대로 재킷의 구성적 요소인 실루엣, 길이, 칼라, 소매, 여밈 등을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하며, 뿐만 아니라 샤넬 재킷의 독특한 특징들이 현대 샤넬 재킷에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활용한 재킷 디자인은 선행연구(Lee et al., 2016; Lee & Lee, 2014; Lee & Kwak, 2011)를 토대로 한 벌 수트로서의 상의와 단독으로서의 상의를 포함하여 앞여밈의 상의로 한정하였으며, 미착용 상태의 재킷이나 정확한 형태 식별이 불가능한 것은 제외하였다.

      분석 내용은 Table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루엣의 경우, Park et al.(2006)을 토대로 아우어글라스 실루엣, 스트레이트 실루엣, 벌크 실루엣, 그 외 텐트 실루엣을 포함한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재킷 길이의 경우, 선행연구(Lee & Kwak, 2011)를 바탕으로 코트 형태의 외투를 제외한, 엉덩이 선에서 5~6cm 정도 내려온 길이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칼라 및 네크라인, 소매형태, 여밈 방식은 Park et al.(2006), Charlotte(1998), Lee et al.(2016)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하였는데, 크게 칼라가 있는 형태와 없는 형태로 분류한 다음, 칼라가 있는 형태는 라펠칼라, 스탠드칼라, 컨버터블칼라, 플랫칼라, 후드칼라, 머플러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이는 머플러 혹은 스카프의 착용으로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 디자인이 많이 나타나 머플러 착용 항목을 포함하였고, 칼라가 없는 경우는 라운드네크라인, V-네크라인, U-네크라인으로 구분하였다. 소매형태 역시 선행연구를 토대로 먼저 셋인슬리브와 그렇지 않은 형태로 구분하였으며, 셋인슬리브의 경우 피티드슬리브, 스트레이트슬리브, 와이드슬리브, 코쿤슬리브, 퍼프슬리브, 벨슬리브 및 캡슬리브로, 셋인슬리브가 아닌 경우는 기모노슬리브, 라글란슬리브, 케이프슬리브 및 기타 형태로 분류하였다. 재킷의 경우 소매가 필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Lee and Lee(2014)의 연구를 토대로 소매가 없어도 테일러드 재킷의 느낌이 강한 디자인을 재킷의 변형 형태로 해석하여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여밈 방식은 버튼, 지퍼, 훅앤아이, 버튼루프, 스냅,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이 외에도 샤넬 재킷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브레이드, 포켓의 수 및 형태를 분석하였다. 포켓의 형태는 플랩포켓, 웰트포켓, 패치포켓, 파이핑포켓, 심포켓으로 구분하였으나, 두 가지 이상의 형태가 사용된 경우는 중복해서 계수하였다.

      
        Table 2. 
				
        

        
          The contents of analysis
        
        

      

      
        
          
            	Division
            	Contents
          

        
        
          	Silhouette
          	Hourglass silhouette, straight silhouette, bulk silhouette, others
        

        
          	Length
          	~Bust line, bust line~waist line, waist line~ hip line, under hip line
        

        
          	Collar and neckline
          	Collar
          	Lapel collar, stand collar, convertible collar, flat collar, hood collar, muffler, others
        

        
          	Neckline
          	Round-neckline, V-neckline, U-neckline
        

        
          	Sleeve
          	Set-in
          	Fitted sleeve, straight, sleeve, wide sleeve, cocoon sleeve, puff sleeve, bell sleeve, cap sleeve
        

        
          	Non-set-in
          	Kimono sleeve, raglan sleeve, cape sleeve, sleeveless, others
        

        
          	Closure methods
          	Button, zipper, hook and eye, button loop, snap, others
        

        
          	Blade
          	Presence, absence
        

        
          	Pocket
          	Flap pocket, welt pocket, patch pocket, piping pocket, seam pocket, others
        

      

      

    

    

  
    
      4. 결과 및 논의
      샤넬 재킷의 실루엣, 길이, 칼라, 소매, 여밈 등의 구성학적 요소와 브레이드, 포켓의 수 및 형태를 포함한 디자인 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실루엣
        샤넬 재킷의 실루엣 분석 결과는 Table 3, Fig. 1과 같다. 스트레이트실루엣(Fig. 2)이 59.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우어글래스실루엣(Fig. 3) 24.9%, 벌크실루엣(Fig. 4) 11.4%, 텐트실루엣(Fig. 5)을 포함한 기타실루엣 3.8% 순으로 나타나 스트레이트실루엣이 절반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샤넬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칼 라거펠드가 가브리엘 샤넬의 디자인 철학에 따라 활동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장 심플한 라인을 재킷에 적용한 것이라 판단되며, 특히 벌크실루엣이나 텐트실루엣을 비교적 적게 활용하여 재킷의 기본 원형에서 크게 변형되지 않은 실루엣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3. 
				
          

          
            The results of silhouette by seasons
            N(%)

          
          

        

        
          
            
              	Silhouette
              	Straight
              	Hourglass
              	Bulk
              	Others
              	Total
            

            
              	Season
            

          
          
            	S/S
            	234(63.9)
            	94(25.7)
            	26(7.1)
            	12(3.3)
            	366(100.0)
          

          
            	F/W
            	179(55.2)
            	78(24.1)
            	53(16.4)
            	14(4.3)
            	324(100.0)
          

          
            	Total
            	413(59.9)
            	172(24.9)
            	79(11.4)
            	26(3.8)
            	690(100.0)
          

        

        

        
          
          

          Fig. 1. 
				
          

          
            The results of silhouette by years.
          
          

          

        

        
          
          

          Fig. 2. 
				
          

          
            Straight silhouette 2016 S/S. http://www.vogue.co.uk
          
          

          

        

        
          
          

          Fig. 3. 
				
          

          
            Hourglass silhouette 2008-09 F/W. http://www.vogue.co.uk
          
          

          

        

        
          
          

          Fig. 4. 
				
          

          
            Bulk silhouette 2014-15 F/W. http://www.vogue.co.uk
          
          

          

        

        
          
          

          Fig. 5. 
				
          

          
            Tent silhouette 2015-16 F/W. http://www.vogue.co.uk
          
          

          

        

        시즌별로 비교한 결과, S/S 및 F/W 시즌 모두 스트레이트실루엣, 아우어글래스실루엣, 벌크실루엣, 기타실루엣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스트레이트실루엣의 경우, F/W 시즌에 비해 S/S 시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벌크실루엣의 경우 S/S 시즌 보다 F/W 시즌에서의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계절에 따라 S/S 시즌에는 주로 얇은 소재 및 심플한 실루엣을 추구하며, F/W 시즌의 경우 두께감이 있는 소재 혹은 퍼 소재의 활용 등으로 계절적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연도별 실루엣 추이를 비교하면, 스트레이트실루엣이 매년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2005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6년의 경우 각각 70% 이상의 비율로 높은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아우어글래스실루엣의 경우 2003년 48.2%, 2009년 47.5%의 비율을 나타내 2003년 46.4%과 2009년 42.5%의 스트레이트실루엣보다 높게 나타났고, 벌크실루엣 및 기타실루엣의 경우 스트레이트실루엣과 아우어글래스실루엣에 비해 낮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었다. 2011년을 기점으로 아우어글래스실루엣의 활용 빈도가 줄어들었으며, 반대로 벌크실루엣 및 기타 실루엣의 활용이 증가한 형태로, 벌크실루엣은 2012년(19.6%), 2015년(17.6%)에, 기타실루엣은 2010년(15.2%)에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4.2. 재킷의 길이
        재킷의 길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 Fig. 6과 같다. 힙라인(58.5%)(Fig. 7), 언더힙라인(24.1%)(Fig. 8), 웨이스트라인(16.1%)(Fig. 9), 바스트라인(1.3%)(Fig. 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기본 테일러드 재킷 길이를 크게 변형시키지 않은 클래식한 길이가 주로 디자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The results of jacket length by seasons
            N(%)

          
          

        

        
          
            
              	Length
              	~Bust line
              	~Wist line
              	~Hp line
              	Under hip
              	Total
            

            
              	Season
            

          
          
            	S/S
            	7(1.9)
            	62(16.9)
            	213(58.2)
            	84(23.0)
            	366(100.0)
          

          
            	F/W
            	2(0.6)
            	49(15.1)
            	191(59.0)
            	82(25.3)
            	324(100.0)
          

          
            	Total
            	9(1.3)
            	111(16.1)
            	404(58.5)
            	166(24.1)
            	690(100.0)
          

        

        

        
          
          

          Fig. 6. 
				
          

          
            The results of jacket length by years.
          
          

          

        

        
          
          

          Fig. 7. 
				
          

          
            Hip line 2015-16 F/W. http://www.vogue.co.uk
          
          

          

        

        
          
          

          Fig. 8. 
				
          

          
            Under hip line 2014-15 F/W. http://www.vogue.co.uk
          
          

          

        

        
          
          

          Fig. 9. 
				
          

          
            Waist line 2016-17 F/W. http://www.vogue.co.uk
          
          

          

        

        
          
          

          Fig. 10. 
				
          

          
            Bust line 2013 S/S. http://www.vogue.co.uk
          
          

          

        

        시즌 별로 비교한 결과, 두 시즌 간의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전반적으로 바스트라인, 웨이스트라인을 포함한 짧은 길이는 S/S 시즌에 더 높게 나오고, 언더힙라인과 같은 긴 길이는 F/W에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재킷 길이의 경우 특별한 변화 형태 없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힙라인의 경우 2004년(78.0%), 2007년(71.9%), 2002년(71.4%) 순으로 70% 이상의 비율을, 반면 2013년(45.6%), 2012년(47.1%), 2008년(48.3%)에는 50% 미만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더힙라인의 경우 2008년(37.9%), 2006년(36.7%), 2015년(35.1%), 2012년(31.4%)으로 30% 이상의 비율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2001년에는 언더힙라인 길이의 재킷은 거의 없었다. 이에 반해 웨이스트라인의 경우 2001년 38.5%로 가장 높았으며, 2001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10% 내외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바스트라인의 경우, 2009년 7.8%, 2008년 6.9%였다.

      

      
        4.3. 칼라 및 네크라인
        샤넬 재킷의 구성요소 중 칼라 형태의 경우, 형태를 알 수 없는 칼라 14점을 제외한 676점을 분석한 결과, 67.9%에서 칼라의 형태가 나타났고, 이를 제외한 33.1%에서는 칼라가 없는 형태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6). 칼라가 있는 형태 중(Fig. 11)에서 주로 스탠드칼라(Fig. 12) 29.6%, 라펠칼라(Fig. 13) 27.4%, 컨버터블칼라 24.8%, 후드칼라 4.0%, 플랫칼라 3.3% 순이었으며, 머플러를 착용한 디자인(Fig. 14)은 4.0%, 기타(Fig. 15)가 6.9%로 나타났다.

        
          Table 5. 
				
          

          
            The results of collar by seasons
            N(%)

          
          

        

        
          
            
              	Collar
              	Stand
              	Lapel
              	Convertible
              	Hood
              	Muffler
              	Flat
              	Others
              	Total
            

            
              	Season
            

          
          
            	S/S
            	50
            	79
            	66
            	2
            	3
            	8
            	16
            	224
          

          
            	(22.3)
            	(35.3)
            	(29.5)
            	(0.9)
            	(1.3)
            	(3.6)
            	(7.1)
            	(100.0)
          

          
            	F/W
            	84
            	45
            	46
            	16
            	15
            	7
            	15
            	228
          

          
            	(36.8)
            	(19.7)
            	(20.2)
            	(7.0)
            	(6.6)
            	(3.1)
            	(6.6)
            	(100.0)
          

          
            	Total
            	134(29.6)
            	124(27.4)
            	112(24.8)
            	18(4.0)
            	18(4.0)
            	15(3.3)
            	31(6.9)
            	452(100.0)
          

        

        

        
          Table 6. 
				
          

          
            The results of neckline by seasons
            N(%)

          
          

        

        
          
            
              	Collar
              	Round
              	V-neck
              	U-neck
              	Total
            

            
              	Season
            

          
          
            	S/S
            	102
            	29
            	9
            	140
          

          
            	(72.9)
            	(20.7)
            	(6.4)
            	(100.0)
          

          
            	F/W
            	57
            	26
            	1
            	84
          

          
            	(67.9)
            	(31.0)
            	(1.1)
            	(100.0)
          

          
            	Total
            	159(71.0)
            	55(24.5)
            	10(4.5)
            	224(100.0)
          

        

        

        
          
          

          Fig. 11. 
				
          

          
            The results of collar by years.
          
          

          

        

        
          
          

          Fig. 12. 
				
          

          
            Stand collar 2016 S/S. http://www.vogue.co.uk
          
          

          

        

        
          
          

          Fig. 13. 
				
          

          
            Lapel collar 2016-17 F/W. http://www.vogue.co.uk
          
          

          

        

        
          
          

          Fig. 14. 
				
          

          
            Muffler 2014 S/S. http://www.vogue.co.uk
          
          

          

        

        
          
          

          Fig. 15. 
				
          

          
            Others 2010 S/S. http://www.vogue.co.uk
          
          

          

        

        시즌 별로 비교한 결과, S/S 시즌의 경우 라펠칼라(35.3%), 컨버터블칼라(29.5%) 순으로 나타났으며, F/W 시즌의 경우 스탠드칼라(36.8%), 컨버터블칼라(20.2%) 순으로 시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F/W 시즌의 경우 S/S 시즌에 비해 계절의 특성상 후드칼라 및 머플러착용 등의 디자인이 많이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비교하면, 칼라가 있는 디자인 중 가장 많이 나타난 스탠드칼라의 경우, 2004년 31.7%, 2010년 2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반해 2005년에는 8.6%, 2007년에는 9.4%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스탠드칼라의 비율이 낮은 2007년의 경우 라펠칼라의 비율이 53.1%로 유난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컨버터블칼라의 경우 2008년 31.0%, 2005년 28.6%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최근 5년의 경향을 살펴보면 칼라의 형태 중 가장 많이 활용된 스탠드칼라가 줄어드는 형태로, 반면 컨버터블칼라의 활용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칼라가 없는 형태(Fig. 16)에서는 라운드네크라인(Fig. 17, Fig. 18) 71.0%, 브이네크라인(Fig. 19) 24.5%, 유네크라인(Fig. 20) 14.5%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일반적인 재킷의 경우 칼라를 포함하고 있지만, 샤넬 재킷의 경우 칼라가 없는 형태로 특히 라운드네크라인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16. 
				
          

          
            The results of neckline by years.
          
          

          

        

        
          
          

          Fig. 17. 
				
          

          
            Round neckline 2013 S/S. http://www.vogue.co.uk
          
          

          

        

        
          
          

          Fig. 18. 
				
          

          
            Round neckline 2016-17 F/W. http://www.vogue.co.uk
          
          

          

        

        
          
          

          Fig. 19. 
				
          

          
            V-neckline 2013 S/S. http://www.vogue.co.uk
          
          

          

        

        
          
          

          Fig. 20. 
				
          

          
            U-neckline 2012 S/S. http://www.vogue.co.uk
          
          

          

        

        시즌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라운드네크라인이 S/S 시즌과 F/W 시즌 모두 각각 72.9%, 67.9%로 높게 나타났으며, 브이네크라인은 각각 20.7%, 31.0%로 높은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라운드네크라인의 경우, 매년 꾸준히 활용되고 있으나 2008년과 2004년에 각각 6.9%, 9.8%로 낮았고, 이에 반해 브이네크라인은 2008(24.1%)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4.4. 소매 형태
        샤넬 재킷의 소매 형태를 분석한 결과(Table 7, Fig. 21), 셋인슬리브형태는 87.1%, 셋인슬리브가 아닌 형태는 12.9%로 나타났다. 셋인슬리브의 경우, 스트레이트슬리브(Fig. 22)가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와이드슬리브(13.4%), 코쿤슬리브(13.0%)(Fig. 23)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퍼프슬리브(5.8%), 타이트슬리브(3.6%), 벨슬리브(1.6%), 캡슬리브(0.7%) 순으로 나타났고, 셋인슬리브 이외의 소매 형태에서는 라글란슬리브(6.4%)(Fig. 24), 슬리브리스(3.6%)(Fig. 25), 기모노슬리브(1.5%), 케이프슬리브를 포함한 기타가(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소매 형태는 곧게 내려오는 형태로 활동하는데 편안한 실루엣이 주로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Table 7. 
				
          

          
            The results of sleeves by seasons
            N(%)

          
          

        

        
          
            
              	Season
              	Set-in sleeve(87.1)
              	Non-set-in sleeve(12.9)
              	Total
            

            
              	Straight
              	Wide
              	Cocoon
              	Puff
              	Tight
              	Bell
              	Cap
              	Raglan
              	Sleeveless
              	Kimono
              	Others
            

          
          
            	S/S
            	181
            	54
            	40
            	22
            	6
            	7
            	3
            	24
            	19
            	6
            	4
            	366
          

          
            	(49.5)
            	(14.8)
            	(10.9)
            	(6.0)
            	(1.6)
            	(1.9)
            	(0.8)
            	(6.6)
            	(5.2)
            	(1.6)
            	(1.1)
            	(100.0)
          

          
            	F/W
            	158
            	39
            	50
            	18
            	19
            	4
            	0
            	20
            	6
            	4
            	6
            	324
          

          
            	(48.7)
            	(12.0)
            	(15.4)
            	(5.6)
            	(5.9)
            	(1.2)
            	(0.0)
            	(6.2)
            	(1.9)
            	(1.2)
            	(1.9)
            	(100.0)
          

          
            	Total
            	339(49.1)
            	93(13.5)
            	90(13.0)
            	40(5.8)
            	25(3.6)
            	11(1.6)
            	3(0.4)
            	44(6.4)
            	25(3.6)
            	10(1.4)
            	10(1.4)
            	690(100.0)
          

        

        

        
          
          

          Fig. 21. 
				
          

          
            The results of sleeves by years.
          
          

          

        

        
          
          

          Fig. 22. 
				
          

          
            Straight sleeves 2006 S/S. http://www.vogue.co.uk
          
          

          

        

        
          
          

          Fig. 23. 
				
          

          
            Cocoon sleeves 2015-16 F/W. http://www.vogue.co.uk
          
          

          

        

        
          
          

          Fig. 24. 
				
          

          
            Raglan sleeves 2016-17 F/W. http://www.vogue.co.uk
          
          

          

        

        
          
          

          Fig. 25. 
				
          

          
            Sleeveless 2014 S/S. http://www.vogue.co.uk
          
          

          

        

        시즌 별로 비교한 결과, S/S, F/W 시즌 모두에서 스트레이트슬리브, 와이드슬리브, 코쿤슬리브의 셋인슬리브가 주로 활용되었으나, S/S의 경우 스트레이트슬리브(49.5%), 와이드슬리브(14.8%), 코쿤슬리브(10.9%), F/W의 경우 스트레이트슬리브(48.7%), 코쿤슬리브(15.4%), 와이드슬리브(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슬리브리스의 경우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 S/S 시즌(5.2%)이 F/W의 시즌(1.9%)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도별 소매 형태 추이를 분석해보면, 매년 셋인슬리브 중 스트레이트슬리브가 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2013년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재킷의 형태에서 볼 수 없는 슬리브리스의 경우 2001년과 2007년, 2014년의 비교적 많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01년을 제외한 2000년대 초반에는 와이드슬리브의 소매 형태가 없었으나, 2007년부터 그 비율이 증가하여 2012년과 2013년, 그 이후 지속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1년을 기점으로 이 전에는 셋인슬리브가 주를 이루던 형태에서 이후 다양한 형태의 소매가 활용을 볼 수 있다.

      

      
        4.5. 여밈 방식
        여밈 방식에 따른 재킷의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Table 8, Fig. 26), 690점의 디자인 중 여밈이 없거나 식별 불가능한 144점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버튼(Fig. 27)이 55.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퍼(Fig. 28) 31.7%, 훅앤아이 5.1%, 버튼고리 2.2%, 스냅(Fig. 29) 0.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밈 방식이 불가능한 디자인(Fig. 30)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는 스냅과 같이 옷을 여며 착용한 경우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훅앤아이형, 버튼고리형, 레이스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지만 그 비율은 낮았다.

        
          Table 8. 
				
          

          
            The results of closure method by seasons
            N(%)

          
          

        

        
          
            
              	Closure
              	Button
              	Zipper
              	Hook & eye
              	Button loop
              	Snap
              	Others
              	Total
            

            
              	Season
            

          
          
            	S/S
            	174
            	65
            	18
            	7
            	4
            	20
            	288
          

          
            	(60.4)
            	(22.6)
            	(6.3)
            	(2.4)
            	(1.4)
            	(6.9)
            	(100.0)
          

          
            	F/W
            	128
            	108
            	10
            	5
            	1
            	6
            	258
          

          
            	(49.6)
            	(41.9)
            	(3.9)
            	(1.9)
            	(0.4)
            	(2.3)
            	(100.0)
          

          
            	Total
            	302(55.3)
            	173(31.7)
            	28(5.1)
            	12(3.1)
            	5(0.9)
            	26(4.8)
            	546(100.0)
          

        

        

        
          
          

          Fig. 26. 
				
          

          
            The results of closure method by years.
          
          

          

        

        
          
          

          Fig. 27. 
				
          

          
            Button 2010 S/S. http://www.vogue.co.uk
          
          

          

        

        
          
          

          Fig. 28. 
				
          

          
            Zipper 2014-15 F/W. http://www.vogue.co.uk
          
          

          

        

        
          
          

          Fig. 29. 
				
          

          
            Snap 2016 S/S. http://www.vogue.co.uk
          
          

          

        

        
          
          

          Fig. 30. 
				
          

          
            Others 2009 S/S. http://www.vogue.co.uk
          
          

          

        

        시즌 별로 비교한 결과, 버튼의 경우 S/S 시즌과 F/W 시즌 각각 60.4%, 49.6%의 가장 높은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퍼는 22.6%, 41.9%, 훅앤아이는 6.3%, 3.9%, 버튼고리는 2.4%, 1.9%, 스냅은 1.4%, 0.4%로 나타났다. 특히 S/S의 경우 기타 여밈의 형태가 6.9%로 나타나 레이싱, 벨트 등의 착용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도별 여밈 방식을 비교해보면, 버튼과 지퍼가 매년 꾸준히 활용되고 있었으나, 버튼이 주로 활용된 해에는 지퍼의 활용이 낮고, 지퍼의 활용이 높은 해의 경우 버튼의 활용이 비교적 낮은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0).

      

      
        4.6. 브레이드의 활용
        샤넬 재킷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브레이드의 활용 분석 결과는 Table 9, Fig. 31과 같다. 브레이드는 총 690점의 디자인 중 34%에서 활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2016년에 1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각각 2010년(10.6%), 2011년(9.4%), 2015년(9.4%), 2003년(8.9%) 순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그 중 2010년의 경우 그 해 발표된 재킷 디자인 총 46점 중 54.3%이 브레이드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외 2016년(49.3%), 2011년(47.8%)으로 거의 절반에 이르는 재킷에 브레이드를 꾸준히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즌별 비교 결과, F/W 시즌(43.8%) 보다 S/S 시즌(56.2%)에 블레이드의 활용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9. 
				
          

          
            The results of blade by seasons
            N(%)

          
          

        

        
          
            
              	Season
              	Blade
            

          
          
            	S/S
            	132(56.2)
          

          
            	F/W
            	103(43.8)
          

          
            	Total
            	235(100.0)
          

        

        

        
          
          

          Fig. 31. 
				
          

          
            The results of blade by years.
          
          

          

        

        원래 브레이드는 엮거나 꼬아놓은 조합된 끈을 의미하나, 현대 샤넬 재킷에 활용된 브레이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샤넬 재킷에 활용된 브레이드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재킷의 몸판 천과 동일한 소재의 올풀림을 활용한 블레이드 효과(Fig. 32), 몸판 소재와 대비된 컬러를 활용한 브레이드로 극대화시킨 장식효과(Fig. 33), 끈이나 올풀림이 아닌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브레이드(Fig. 34) 및 가죽끈을 활용한 브레이드(Fig. 35) 등 다양한 형태로 브레이드를 표현하고 있었다.

        
          
          

          Fig. 32. 
				
          

          
            Blade 2011 S/S. http://www.vogue.co.uk
          
          

          

        

        
          
          

          Fig. 33. 
				
          

          
            Blade 2014-15 F/W. http://www.vogue.co.uk
          
          

          

        

        
          
          

          Fig. 34. 
				
          

          
            Blade 2015 S/S. http://www.vogue.co.uk
          
          

          

        

        
          
          

          Fig. 35. 
				
          

          
            Blade 2006-07 F/W. http://www.vogue.co.uk
          
          

          

        

      

      
        4.7. 포켓의 수 및 형태
        샤넬 재킷의 특징 중 중요한 포인트인 포켓의 경우, 샤넬 재킷에는 주로 네 개의 포켓이 활용되었으나 현대에 들어 다양한 디자인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그 개수의 활용도 다양해졌으며, 디자인에 따라 포켓의 활용이 없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는 Table 10과 같으며, 총 690점의 디자인 중 포켓의 소재가 몸판과 동일하여 분별이 어려운 9.0%를 제외하고 26.4%에서 포켓을 볼 수 없었다(Fig. 36). 포켓을 활용한 경우, 포켓 두 개(Fig. 37) 76.9%, 네 개(Fig. 38) 18.5%, 여섯 개 0.8%로 대부분 쌍의 개념으로 존재했으며, 한 개 및 세 개(Fig. 39), 다섯 개의 경우 각각 0.4%로 나타났다.

        
          Table 10. 
				
          

          
            The results of the number of pocket
          
          

        

        
          
            
              	The number of pocket
              	2
              	4
              	6
              	1
              	3
              	5
              	Total
            

          
          
            	N(%)
            	355
            	97
            	4
            	2
            	2
            	2
            	462
          

          
            	(76.9)
            	(21.0)
            	(0.9)
            	(0.4)
            	(0.4)
            	(0.4)
            	(100.0)
          

        

        

        
          
          

          Fig. 36. 
				
          

          
            Pocketless 2016 S/S. http://www.vogue.co.uk
          
          

          

        

        
          
          

          Fig. 37. 
				
          

          
            Two 2014-15 F/W. http://www.vogue.co.uk
          
          

          

        

        
          
          

          Fig. 38. 
				
          

          
            Four 2003 S/S. http://www.vogue.co.uk
          
          

          

        

        
          
          

          Fig. 39. 
				
          

          
            Three 2013 S/S. http://www.vogue.co.uk
          
          

          

        

        활용된 포켓의 형태는 몸판 소재와 포켓의 소재가 동일하여 형태의 분석이 어려운 11.7%를 제외하고 포켓이 없는 형태를 포함하여 계수한 결과, Table 11 및 Fig. 40과 같다. 먼저 포켓이 없는 디자인과 포켓이 있는 디자인이 각각 27.3%와 72.7%로 나타났으며, 포켓이 있는 경우, 패치포켓(Fig. 41) 45.4%, 웰트포켓(Fig. 42) 13.3%, 파이핑포켓(Fig. 43) 10.4%, 플랩포켓 9.5%, 기타 2.0%, 심포켓 1.8%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두 가지 이상의 포켓의 형태를 활용한 혼합형(Fig. 44)도 17.6%로 나타났으며, 포켓의 형태 중 가장 많이 나타난 패치포켓의 경우, 2005년(51.4%)에 가장 많았고, 2009년에는 10.0%로 가장 적게 나타났지만, 매 년 10% 이상의 비율로 꾸준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켓이 없는 디자인의 경우 2009년 4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2016년 38.8%, 2014년 36.5%, 2015년 32.4% 순으로 나타났고, 혼합형의 경우 2004년(36.6%), 2001년(30.8%), 2011년(19.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합형은 특히 패치포켓 및 플랫포켓이 중복으로 활용되었으며, 이외 테일러드 재킷에 주로 활용되는 파이핑포켓 및 플랩포켓의 중복활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1. 
				
          

          
            The results of the shape of pocket by seasons
            N(%)

          
          

        

        
          
            
              	Pocket
              	Patch
              	Welt
              	Piping
              	Flap
              	Seam
              	Others
              	Mixed pocket
              	Total
            

            
              	Season
            

          
          
            	S/S
            	112
            	32
            	22
            	24
            	3
            	5
            	31
            	229
          

          
            	(48.9)
            	(14.0)
            	(9.6)
            	(10.5)
            	(1.3)
            	(2.2)
            	(13.5)
            	(100.0)
          

          
            	F/W
            	89
            	27
            	24
            	18
            	5
            	4
            	47
            	214
          

          
            	(41.6)
            	(12.6)
            	(11.2)
            	(8.4)
            	(2.3)
            	(1.9)
            	(22.0)
            	(100.0)
          

          
            	Total
            	201(45.4)
            	59(13.3)
            	46(10.4)
            	42(9.5)
            	8(1.8)
            	9(2.0)
            	78(17.6)
            	443(100.0)
          

        

        

        
          
          

          Fig. 40. 
				
          

          
            The results of the shape of pocket by years.
          
          

          

        

        
          
          

          Fig. 41. 
				
          

          
            Patch pocket 2016-17 F/W. http://www.vogue.co.uk
          
          

          

        

        
          
          

          Fig. 42. 
				
          

          
            Welt pocket 2014 S/S. http://www.vogue.co.uk
          
          

          

        

        
          
          

          Fig. 43. 
				
          

          
            Piping pocket 2015-16 F/W. http://www.vogue.co.uk
          
          

          

        

        
          
          

          Fig. 44. 
				
          

          
            Mixed pocket 2016-17 F/W. http://www.vogue.co.uk
          
          

          

        

      

    

    

  
    
      5. 결론
      이상으로 현대 여성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대표하는 샤넬 재킷의 구성적 요소와 그 활용 추이를 분석하였다. 실루엣과 재킷 길이, 칼라 및 네크라인, 소매, 여밈과 샤넬 재킷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브레이드의 활용, 포켓의 수 및 형태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샤넬 재킷의 실루엣은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아우어글래스실루엣이 24.9%로 높았으며, 재킷의 길이에 있어서는 힙라인(58.5%), 언더힙라인(24.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현대 컬렉션에 나타난 샤넬 재킷의 전체적인 형태는 기본 원형에서 크게 변형되지 않은 실루엣 및 길이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샤넬 재킷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칼라가 없는 네크라인의 형태가 33.1%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라운드네크라인의 활용이 23.5%로 높게 나타났고, 또한 칼라가 있는 경우 역시, 테일러드 형태의 라펠칼라(27.4%)보다 스탠드칼라의 비율이 29.6%로 높게 나타나 샤넬 재킷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었다.

      셋째, 소매의 형태 및 여밈 방식의 경우, 스트레이트슬리브가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와이드슬리브 13.4%, 코쿤슬리브 13.0%로, 의복 착용에 있어 편안함과 활동성을 강조한 샤넬의 철학과 같이 루즈한 핏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여밈 방식은 버튼(55.3%)과 지퍼(31.7%)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전체 분석 대상 중 20.9%가 여밈의 방식을 구분할 수 없었는데, 이는 여밈이 없거나 스냅과 같이 옷을 여미어 착용한 경우 그 형태를 분별하기 어려운 방식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샤넬 재킷의 특징적인 요소인 브레이드를 활용한 경우는 34%에 불과하였으나, 실을 꼬아서 만든 끈이나 올 풀림의 형태를 제외하고도 레이스나 가죽끈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블레이드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포켓의 수 및 형태 역시, 주로 패치포켓(45.4%)을 활용하고 2개(76.9%), 4개(21.0)로 구성하여 포켓의 기능성을 강조하여 그 구조체를 명백히 드러내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현대 컬렉션에 나타난 샤넬 재킷의 디자인 및 구성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최초 샤넬 재킷의 형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하여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이트실루엣, 힙라인을 통하여 재킷을 착용하고 움직임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기능성을 추구하였고, 가장 심플한 라인으로 재킷의 기본 원형에서 크게 변형되지 않아 활동성을 강조한 샤넬의 가치관이 고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재킷의 경우 칼라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칼라가 없는 샤넬 재킷의 형태를 따라 다양한 형태의 네크라인이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몸판과 대비되는 효과의 브레이드 및 가죽끈과 기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브레이드를 통하여 기존의 올풀림을 활용한 브레이드 형태에서 벗어나 샤넬 재킷의 미적 가치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여밈 방식이나 포켓의 수와 형태 역시 다양한 형태로의 변형을 이루는데 활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샤넬 재킷의 구성학적 요인을 지속적이며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 그 작품세계를 현대 패션 및 향후 재킷 디자인에 그 가치를 꾸준히 계승할 수 있을 것이며, 본 결과를 토대로 재킷 디자인에 있어 샤넬의 고유한 특성 및 이를 활용하여 창작성을 부여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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